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5. 9. 24.(수)

<보도내용>

□ 2025.9.23.(화). SBS ｢“아기들 질식 위험”쿠션·요람...새 안전기준 ‘전문가 

자문도 없이?｣ 기사에서,

 ㅇ SBS는 “의학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고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

10~80도 사이로 제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하였고, 역류 방지 

쿠션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’ 안전기준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美 소아과 

학회가 발간한 영유아 수면환경 지침(`22) 및 아칸소 의과대학 보고서

(경사진 수면 환경에서의 생체역학 연구) 등 의학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.

 ㅇ 또한, 동 안전기준에서 美, EU와 같이 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’은 수면 

용도의 제품이 아님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역류방지쿠션 등 유아 쿠션류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 연구가 진행 

중이며, 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을 제·개정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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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｣ 안전기준은 의학 
연구자료를 반영하여 미국, EU 등과 동등 
수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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